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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깊이 만나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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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형 세계를 깨닫고 

그 세계를 갈구하며 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도 

참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다.

땅만 보고 육의 세계만을 전부로 알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생각해 보아라.

먼저 깨어난 자는 알려야 한다.

혼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지혜를 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인간의 지능을 개발시키고 지혜를 주었건만 

교만의 바벨탑만을 쌓고 있으니 

내 마음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구나.

영원한 영의 세계를 밝혀내야 한다.

모든 과학의 세계도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인데 

그 끝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그 모든 공적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마는구나.

만물의 발견에서 끝나고 마는 과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의 근본자 되시고 생명체의 근원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철학도 

마음을 분석하는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마음의 본질을 움직이는 영의 단계에 올라와야 한다.

더 깊이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기도도 더 깊이 해야만 

혼적인 차원을 벗어나 완전히 영의 단계에 몰입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안에 거하는 단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더 깊은 단계에 묻혀 있다.

네 인생의 길도 

한 발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 결정해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면 뼈가 녹는다.

복직하기 어려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만이 알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해도 완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깊이 만나야 한다.

오직 순결한 하늘 신부가 되어서 하늘 모시고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사랑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길만이 최고의 구원이

다. 

모든 인생들은 이 단계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올라와야 한다. 

나는 더 할 수 없는 인내심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